
국제유가 상승하면 경제성장 위협!
산업은행 , 37달러 유지하면 1.4%p 하락 … 민간소비·설비투자 줄어

미국-이라크 간 전쟁이 6-12주 동안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연평균 37달러 선에서 유지되면 국내 경제성장률

은 1.4%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은행이 발표한 <국제유가 전망과 영향> 보고서에 따르면, 국제유가가 연평균 12% 상승해 37달러 선을

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.4%p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1.7%p와 1.6%p 감소할 것이라고 예

상했다. 또 소비자물가는 1.5%p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65억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.

국내물가 상승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, 동시에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

로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.

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연평균 80% 상승해 60달러 선이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은 3.3%p 하락하며, 민간소비와

설비투자는 각각 4.3%p와 5.7%p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4.0%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.

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

구 분 유가 12% 상승 시 유가 80% 상승 시
경제성장률 1.4%p 3.3%p
민간소비 1.7%p 4.3%p
설비투자 1.6%p 5.7%p
소비자물가 1.5%p 4.0%p
경상수지 65억달러 200억달러

수 출 3.8% 4.3%
수 입 4.5% 10.8%

한편, 산업은행은 앞으로 미국-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을 70-90%로 높게 잡고 국제유가는 배

럴당 25-4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. 전쟁 초기에는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겠으나 이후

원유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고 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.

국제유가 전망(단기전 시나리오) (단위: 달러/bbl

구 분 2002
2003

2004
1/4 2/4 3/4 4/4 연평균

4- 6주 26.12 36 25 21 22 26 22
6- 12주 26.12 42 40 36 30 37 30

† WTI 평균 기준

자료) CSIS, After an Attack on Iraq : The Economic Consequences, 2002.11.

반면,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(5-10%)은 적으나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이상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

로 내다봤다.

전쟁 초기 산유국의 원유 생산시설 파괴로 국제유가 급등하지만, 2/4분기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고 세계경제

가 침체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한다는 분석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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